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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본격 휴가철 맞아 피서지 내 음식점 등 194개소 점검 
- 26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객 밀집지, 빙과류 제조업소 등 194개소 점검 -

-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 

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보양식 취급 음식점, 빙과류 제조업소 등 

총 19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.

이번 점검은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

위한 위생점검과 더불어 최근 증가 추세인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방

역관리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. 

위생점검은 무신고 영업행위,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 및 보관, 냉

장․냉동 시설의 정상작동 등 보관기준 준수여부, 식품의 위생적 취급

기준 준수 등을 중점으로 확인할 예정이다. 또, 시설 이용자의 실내 

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여부 및 식기류 소독,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

일상 속 자율 생활방역수칙 등 코로나19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

역관리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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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는 이번 휴가철 피서지 점검과 함께 콩국수, 냉면, 식혜 등 여름철 

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힘쓸 예

정이다. 

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“이번 휴가철 점검은 식중독 예방과 코로

나19 확진 증가세 억제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”이라며, 

“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